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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일강과 티그리스강, 그리고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고대 농업 지대, 즉 비옥

한 초승달(Fertile Crescent)이라 불리는 지역을 가로지르는 곳에서 지금부터 8,000-

10,000년 전에 일종의 혁명이 일어났다. 구석기시대 인간의 생활 방식과는 확연히 

다른 획기적인 삶의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. 말하자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면

서 사냥으로 먹이를 구하던 것이 정착식 농경 생활로 바뀌었다. 뿐만 아니라 한 곳

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. 

이러한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 페르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반 세기 

전에 이미 학문적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 별 진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

다. 구석기에서 신석기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연구는 ‘비옥한 초승달’ 지대에서 

뿐만 아니라 그 밖의 많은 지역에서 진행되었는데,『이란의 신석기화』라는 제목

의 이 책에 실려있는 18개의 논문이 이를 증명한다. 이 책은 이란이 신석기화 되는 

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재조명하고 재평가하는데 기여한다. 

이 책에서 이란 고대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란의 지형과 경관의 변화와 

지속 상태, 간헐성과 연속성의 상관 관계, 그리고 그 패턴을 고민한다. 신석기 시대 

정주민들이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패턴을 연구하고 동굴 사용 방법과 동물을 기르

는 방식,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연구한다. 이를 위해 현장 조사를 

하고 그 결과물로써 현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. 신석기화 되어 

가는 과정에서 이란인들이 그 시공간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를 잘 보여준다.




